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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견 상임활동가

# 연구소는 ‘과잉생산, 과로사회를 멈추고 기후정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

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 존엄한 삶보다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일하는 사람을 

과로에,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함께 멈추자고 모였습니다. 이윤보다 모두의 삶과 

안전이 더 중요한 기후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부산 서면으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며 평등 세상을 향한 힘찬 행진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10월호 일터는 과연 몇 호일까요? 

2003년 8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는 창간 준비 1호를 발행합니다. 회원과 함께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

하면서 함께 만들어왔던 ‘일터’는, 전국 유일한 노동안전보건 정기간행지로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선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구독

자를 조직하면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일터를 만드는 여러 회원과 활동가들이 일터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드리는 두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1월부터 연간 정기구독료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창간 준비 1

호의 정기구독료가 3만 원이었다가, 2013년 7월 4만 원으로 처음 인상하였고, 그 이후 12년 동안 구독료

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260호 일터)부터 정기구독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잘 기억

해주십시오.

둘째, 지인에게 일터를 추천하고 선물해 주십시오. 1+1 이벤트로 함께 구독하시면 두 분 모두에게 연간 

구독료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번 10월부터 개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일터 구독을 추가해주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소의 두 가지 요청사항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